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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차연(différance)의 장 접경(Contact Zones)과

번역

이글은메리루이스프랫이고안한 ‘접경(Contact Zones)’을통해식민

지조선에서비롯된번역의혼종적토착화의한양상을규명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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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랫은주인과노예,문명과야만, 제국과식민지등의경계를사이에두고

위계서열화된관계속에서도단순히일방적이지만은않았던만남의역사,

즉제국의여행가들이남긴여행기에서제국주의의내면화와확장못지않

은 대화와 개입의 기록들을 발견하고 이를 접경의 사건으로 호명했다.1)

언급된지약 30년이지나는시점이라는점을감안할때이용어의유효성

을검증하고확장성을가늠하는일이우선필요해보인다. 프랫이여행이

라는직접적인만남에주목하고있으나여행기를통해접경을발견한것

에착안하여만남을기록하고변형하는보다다양한재현양식으로논의의

범주를확장할필요가있다. 게다가접경이라는어휘자체가물론공간적

인성격을지니지만근본적으로비대칭적관계로부터출발한개념임을염

두에둘때, 그관계의변화가능성에보다주의를기울이는시야가필요

하다. 접경을근본적으로정치, 경제, 문화등각영역에서의기존위계를

탈구하는만남으로접근하는일은배타적이거나종속적인것으로서의경

계너머를상상하는일과연동된다. 결국접경은 더이상 연구의대상에

머무를것이아니라연구의시각으로질적전환을일으킬필요가있다. 이

글은 위계의 질서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연(différance)2), 즉

데리다가공간적개념인차이와시간적개념인지연으로직조한관계성과

이로인해구축된질서가결국끊임없이미끄러지고균열을일으키는양

상을 규명하는 방법론으로서 접경의 가능성을 가늠하고자 한다.

제국과식민지의관계에서주목할것은정치, 경제, 문화각영역사이

의비균질성이다. 비균질성은관계의비대칭성으로부터비롯되는것은물

론앞서언급한차연과균열의각영역간시차와연관되어있다. 게다가

1) Mary Louise Pratt, Imperial Eyes, 1992, 김남혁 역, 『제국의 시선』, 현실문화, 2015
참조.

2) Derrida, Position, translated by Alan Bas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1, pp.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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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조선을염두에둘때, 이차연과균열은주로문화의영역에서빈

번히발생하고항상문제가되었다. 차이와지연이야모든영역에서두루

나타나는것이기는하나, 문화적차연이야말로제국과식민지체제구축

의최종심급이었으며, 이의균열역시체제유지에가장위협적인요인이

되기도 했다. 일본의 식민지교육 담론에서수백 년간왕조를유지해온

조선의문화적통합력을예외상태로규정하고 ‘차별과차이의동화주의’3)

를표방한사실이전자를입증한다. 후자역시제국과식민지체제가이를

유지시켜왔던오리엔탈리즘의시선이결코포착하지못하는수많은응시

에의해분열된사례를통해확인된다.4) 그렇다고이를제국의권력자체

가 갈등과 불안을 포함하고 있다거나 응시하는 시선들을 식민지 고유의

순수한것으로일반화하는것은재고의여지가있다. 오히려그러한응시

는근본적으로제국의시선이그러한것처럼관계의비대칭성으로부터빚

어지는혼종적인것이며, 이것이야말로제국의권력에내재하는나르시시

즘을파괴하는결정적요인이라는점에서강한접경성을내포한다. 따라

서중요한것은순수한, 토착적인것들의혼종보다혼종적인것들의토착

화이다.

전근대사회에서접경은자연재해나전쟁등사람의이동으로인한직

접적인만남을계기로만들어지는일이빈번했다. 근대사회역시모빌리

티테크놀로지의발달로인해물리적공간으로서의접경이여전히생성되

지만, 미디어를매개로하는문화적접경의상승세를간과할수없다. 문화

가더이상사람의이동에의존하지않고전신이나인쇄술등미디어테크

놀로지와직접동기화되면서접경에서이루어지는만남의양상이더욱다

3) 홍양희, 「식민지 초기 교육 담론과 ‘동화주의’-차별교육과 ‘차이’의 정치학」, 『한일관계
사연구』 50집, 한일관계사학회, 2015.4. 253-285쪽 참조.

4) 곽은희, 「표상되는 조선, 동요하는 제국」, 『인문연구』 60권, 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10.12, 145-18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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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진것이다. 이때번역은상이한민족과국가, 그리고역사사이의만남

이나 접촉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적 언어이자 문화적 사건으로서 중대한

의미를갖는다. 특히번역은발신지와수신지사이의고정된위계와밀접

한연관을지니면서동시에그관계에내재하는근본적인문제를들추어

내는수행적실천이라는점에서접경의관계성에개입한다. 번역은대개

원작의시대라기보다사후의시대로부터비롯되며5), 따라서원작의언어

가번역어의성장속에편입되는6) 차연이야말로관계의새로운기점이되

곤한다. 번역은결코발신지의언어에충실할수만은없으며, 우연한또는

의도적인오역을통해발신지로부터의기의를교란할때가있다. 문자언

어를영상언어로번역하는각색의경우미디어또는소구대상에따라원

작에대한개입여지는더커지기마련이다. 게다가번역은언어공동체로

서국가의경계에서발생하지만곧국가내부의다양한문화적차이를매

개하고그것에개입함으로써외적접경을내적접경으로심화시킨다는점

에서말그대로관계에관한새로운상상을가능하게하는문화적접경이

다. 따라서접경의 관점에서볼때번역의 경로를추적하거나원전또는

정전을확정하는것못지않게, 번역자체가지니는관계성과그효과에주

목하는 번역론 역시 보완될 필요가 있다.

프랫의접경이관계의일방향성을지양하는사유의산물임에도불구하

고서양중심주의로부터완전히자유롭다고보기는힘들다. 그녀가접경을

발견한것이유럽의여행가들이그들의식민지인아프리카와남아메리카

를여행하면서남긴여행기라는점에서그렇다. 따라서『제국의시선』

에서 “비문법적이고반(半)문맹적인것”7)으로언급된현상들의의미를규

5) W. Benjamin, 최성만 역, 「번역자의 과제」, 『발터 벤야민 선집6-언어 일반과 인간의
언어에 대하여/번역자의 과제 외』, 길, 2008, 124쪽.

6) 위의 책, 128쪽.

7) Mary Louise Pratt, 앞의 책, 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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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는작업이야말로접경을동아시아내부로전유하는데하나의실타래

가될수있다. 근본적으로접경에서빚어지는사건이나상황은대체로불

가해한것이어서그간의연구는이를경계의이편과저편으로분할하거나

귀속시켜이해가능한것으로수용해온측면이있다. 현재까지도불완전

하고때로는불가능한언어로서의번역은식민지조선을비롯한근대동

아시아를혼종의접경으로재편하는데중대한역할을했다. 근대초기의

번역이주로중역에의존했던사실은번역이 “제국의재현방식에대응하

거나그것과대화하는자가기술민속지(autoethnography)”8)의하나로서

제국의재현양식을동아시아의혼종적토착양식으로전유했을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중역을결핍으로, 즉서양과동아시아사이의차별적관계에

관한증거로사용하는것을지양하고, 이질적인것들이만나는장으로서

의접경이본래지니는혼종적성격에관한징후적독해의대상으로전환

할 필요가 있다.9) 동아시아에서 번역은 단순히 서양만이 아니라 한중일

삼국을 동시에 매개함으로써 혼종성을 강화한다. 여기에 번역이 단순히

문자텍스트에한정되지않고각색을통해문자와영상사이의재매개10)

에개입하는일이빈번해지면서, 번역에사용된언어는그자체로서양과

동아시아너머계급, 젠더등각영역의토착적인언어들이혼융되는장이

된다. 기표와기의사이의이질성에서시작하는번역은결국동아시아의

혼종적이고 토착적인 기호로 재구축된다.

8) 위의 책, 36-39쪽 참조.

9) 김남이, 「20세기 초 한국의 문명전환과 번역-중역(重譯)과 역술(譯述)의 문제를 중심
으로」, 『어문논집』 63집, 민족어문학회, 2011, 141-172쪽 참조.

10) 재매개는 뉴미디어가올드미디어의표상양식, 사회적인식이나 위상등을 차용하고개
선하는 미디어의 계보학을 설명하는 용어이다. 이 글에서는 번역과 유사계열에 있는
각색을 통한 영화화에 사용하며, 이 과정에서 원작, 역서 등에 개입하는 양상에 주목
하고자 한다. (J. David Bolter, Richard Grusin, 이재현 역, 『재매개-뉴미디어의 계보
학』,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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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접경의관점에서살필때번역이상이할뿐만아니라계서화된

것사이의만남을가능하게한다는사실에주목할필요가있다. 이와동시

에번역은수신지의언어로발신지로부터온것들에지속적으로개입하는

혼종적 토착화의 재현전략을 통해 관계에 관한 새로운 상상을 가능하게

한다는점에서접경의성격을명징하게직조한다. 이글은우선초기조선

어 발성영화 <미몽>(양주남, 1936)이 여성을 계몽의 대상으로 호명하기

위해동원한헨릭입센(Henrik Ibsen)의「인형의집」(1879) 각색과계몽

의재현전략및그효과를규명하고자한다. 식민지조선에서영화가계몽

의미디어였던것은주지의사실이나특별히여성계몽을목적으로한영

화는극히드물었다. 게다가계몽이전근대적상태의지양으로서의미를

획득해온것이라면이때계몽은서양과동아시아, 중심과주변, 근대와전

통이착종되어있어특별히주목할필요가있다. 서양으로부터온것이면

서차별을근간으로하는계몽이스스로를탈신화화하는것과원작에의

존하면서동시에그것을탈정전화하는각색사이의상동성은접경을관계

와그것의변형 가능성에초점을맞추는논의와연동될수있다. 조선어

발성영화<미몽>에서계몽과번역(각색) 모두위계서열화된관계에기원

을두면서도항상그관계너머를상상하게만든다는점에서접경성을지

니며, 이글은그과정에서번역과계몽이혼종적이고토착적인것들을매

개하는 양상 및 그것이 일으키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Ⅱ. 번역과 계몽의 재정위로서 <미몽>의 재현전략

여성이주인공되는이야기의역사가짧은근대초기에여성서사는주

로원형의복제와증식으로구성되기일쑤다. 이말은근대초기에등장한

여성서사의상호텍스트성을파악하는일이크게어렵지않다는뜻이기도

하다. 초기조선어발성영화<미몽>은헨릭입센의희곡「인형의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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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텍스트적관계에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미몽>과「인형의집」

의상호텍스트성을언급한논의11)는더러있었으나, <미몽>이「인형의

집」을번역및각색하는문제에주목한논의는없었다. <미몽>이집을

나서는여성의이야기라는점외에도영화에반복해서등장하는새장속

에갇힌새의쇼트가노라의처지와그녀의각성을강하게환기시킨다. 무

엇보다「인형의집」이 1890년 전후동아시아에수입된이래가장빈번

하게번역되고각색된, 그리고매번큰반향을일으켰던정전12)이라는점

은 영화의 이러한 장치들이 <미몽>의 독자적인 것이라기보다 「인형의

집」과계보적맥락속에있음을시사한다. 그러면서도오프닝시퀀스는

이 영화가 원작과 맺고 있는 상호텍스트적 관계의 특이성을 상징적으로

제시한다. 번역은원작에의존하면서도그로부터상대적으로독립한하나

의고유한형식으로서창작의위치를발명한다. 영화<미몽>의첫장면은

외출준비를하는애순과그녀를못마땅하게여기는남편사이의말다툼

으로시작한다. 말다툼끝에애순은 “나는새장속에갇힌새가아니니까

요”라항변하고영화는처마에걸려있는새장을클로즈업한쇼트로전환

된다. 말하자면이영화는「인형의집」에서노라가지난자신의삶을 ‘새

장속에갇힌새’로인식한뒤집을나서는결말을잇는후일담형식을취

하고있다. 이후일담형식은이영화가각색을통해번역을차용하면서도

원작과일정한거리를두는태도를동시에내포한다. 영화<미몽>은이야

기를「인형의집」의마지막장면에서부터출발함으로써원작과는다른

서사에대한욕망, 나아가원작의위상을다르게전유하고자하는욕망을

11) 박현희, 「계몽과 각성-교통영화 <미몽>」, 『사이(SAI)』21,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6,
37-79쪽; 이화진, “The Story of What Happened to “The Bird Who Escaped from
the Birdcage” Women in on Screen”, Understanding Korean Society and Women
through Films, edited by Korean Film Archive. Seoul: Korean Film Archive, 2012.

12) Yansu, 「한국과 중국의 「인형의 집」 수용 양상 비교 연구」, 서강대 석사논문, 2018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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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게내비친다. 이장에서는전자로부터번역의위상이, 후자로부터계

몽의 위상이 재정위되는 양상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주목하는재현전략으로서의번역은 <미몽>이근대여성서

사의원형이라할수있는헨릭입센의희곡「인형의집」을각색하면서

원작이 내포하는 계몽을 전유하는 방식이다. 근본적으로 이 재현전략은

근대적여성의삶이형성되는서사적기원으로회귀한다는점에서서양과

식민지조선또는동아시아와의관계를상상적으로재조명하는행위이다.

특히 각색이라는 이 재매개 장치가 여성의 영화 경험과 인식 등 여성의

근대적인문화를탈구하는지점에적극적으로개입하면서계몽을전유하

는양상에주목할필요가있다. 주지하듯「인형의집」은동아시아에서

가장빈번히번역, 번안, 각색된작품중하나이고, 우리글과말로번역된

작품의계보역시층이상당히두텁다. 희곡「인형의집」은남성중심의

가부장제사회에서아내와어머니로서의역할을당연하게받아들였던노

라가그러한삶의허위를깨닫고주체적인여성-되기의여망을담고있는

작품이다. 여성해방운동의전지구적확산에기여한「인형의집」이식

민지조선에도착한것은 3.1운동직후인 1921년이고, 이후희곡, 소설, 연

극, 영화등다양한양식을통해번역, 각색되어왔다. 「인형의집」이번

역되고 각색되는 과정에서 원작에 충실한 텍스트도 있었으나, 채만식의

장편『인형의집을나와서』(1933)처럼후일담형식으로창작된작품들

을통해이데올로기의융합이시도되기도했다.13) 번역된작품들은대개

원작의계몽효과를일관되게유지해온반면『인형의집을나와서』와

함께이야기를원작의마지막에서부터출발함으로써번역과창작의경계

에선<미몽>은원작과번역된작품들이유지했던계몽을탈구한다. 그러

니까 <미몽>은원작에충실했던번역의위상을문제시하면서동시에, 원

13) 원영혁, 「1930년대 대중문학 속의 이데올로기 융합 양상에 대한 고찰-『인형의 집을 나
와서』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51집, 한국현대문학회, 2017, 329-34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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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과번역된작품사이의동일시를수행했던계몽의위상역시교란함으

로써서양으로부터온번역과계몽모두를원점으로회귀시키는재현전략

을 구사한다.

3.1운동 직후 「인형의 집」이 처음 식민지 조선에 수용되었을 때 이

텍스트는여성해방운동, 그리고그너머자기(또는자아)의자각과개조로

서개인주의담론을매개했다. 이때노라의가출은자기혁명의완성으로

서 적극적으로 권장되는 것이었다. 1920년대 후반 사회주의를 중심으로

지식장이 재편됨에 따라 「인형의 집」 역시 계급의 차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따라서개인의해방으로서노라의가출은민중적이고사회적인

상태를 지향해야 하는 것으로 재인식되었다.14) 「인형의 집」이 이처럼

사회적인것으로논의되면서텍스트역시사회주의담론장의운명과함께

할수밖에없었다. 「인형의집」은 1934년극예술연구회의제6회공연을

통해 <인형의家>라는제목으로단이틀간막을올린이후해방이전까지

공연되지못했다. 소설로각색된「인형의집」역시사회적인문제의식

과연동해있기는마찬가지였다. 이후에등장한채만식의『인형의집을

나와서』는집을나온노라의수난사를통해경제적자립이야말로여성해

방의전제일진대, 그것이불가능한식민지조선의모순을날카롭게묘파

하고있다. 연극과소설양쪽에서「인형의집」은식민지지식인의정치

적 무의식, 또는 이데올로기 영역을 매개해 왔으며, 이를 연유로 적어도

1920년대후반이후부터는검열당국과불편한동거상태를유지해왔다.

이런점에서볼때<미몽>과「인형의집」사이의느슨한관계는이채로

울수밖에없다. 이관계에결정적으로기여하는각색과계몽의전유라는

<미몽>의재현전략은번역과계몽의위상을근본적으로문제삼는것처럼

보인다. 번역과창작을넘나들며근대적여성의공간을비식별화하는각

14) 류진희, 「한국의 입센(Henrik Ibsen) 수용과 노라이즘(Noraism)의 역학」, 『나혜석연구』
2호, 나혜석학회, 2013.6, 192-22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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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과이를통해재호명된계몽이서양과조선사이의비대칭적관계를탈

구하려는 의도와 연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몽>에서각색을통한번역은근대적여성또는여성의근대적공간

을비식별화하는지점에적극적으로개입한다. 「인형의집」에서노라의

가출은식민지조선에서가부장제와의결별을매개하는여성의수행적실

천으로인식되었다. 또한그녀들에게문학과영화는출가또는탈가를통

한근대적삶을부추기고정당화하는미디어였으며, 극장은여성들로하

여금그욕망을가시화하게하고비교적안전하게충족케하는공간으로

서, 극장가기는종종이이동의수행성을확인시켜주는대표적행위였다.

여성의극장가기에관한오래된이야기들중, 스크린속백인남성과그들

의사랑만이욕망의대상이었다거나, 여성수난서사에대한동일시가영

화관람의주된동기였다는이야기는재고의여지가있다. 여성관객들을

애초에극장으로불러모은것은여성수난의신파조조선영화이전에, 여

성주인공의모험서사를통해시리얼퀸(Serial Queen) 열풍을일으킨미

국의연속영화(Serial Film)였다.15) 이런붐을틈타객석의 1/3을 여성이

채우기시작하면서집과극장은여성들에게는점점분리와단절의배타적

공간이되어갔다. 집과극장의경계는가부장제의강한자장에놓인식민

지조선여성들의부조리한현실이기도하지만, 그런자신들을위안하거

나보상받기위한의도적구획이었을가능성이크다. 그런데희곡「인형

의집」이스크린으로번역되는순간집과극장사이에엄연히존재했던

전근대와근대사이의경계가식별불가능해짐으로써집을나서극장으로

가는여성의이동자체가왜곡되거나무기력해지는효과가발생한다. 여

성으로서의주체적삶의불가능성에관해서는「인형의집」의계몽적관

점을 승계한 후속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변주해 오기도 했거니와, <미

15) 백문임, 「감상(鑑賞)의 시대, 조선의 미국 연속영화」, 『조선영화와 할리우드』, 소명,
2014, 15-7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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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은여기에집아닌장소의불가능성, 즉집의무한한확장을가시화한

다. 영화속에서애순과정희의궁극적인이별은집바깥에서이루어진다.

집을떠난애순에게돌아갈 집은 더이상존재하지않으며, 그녀에대한

처벌은집바깥의공적장소에서이루어진다. 서양으로부터이식된근대

문명또는계몽된여성의공간으로서공적장소마저여전히문명과계몽

의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집으로 둔갑하는 장면이다.

<미몽>의 각색이초점화하는이러한 혼재와비식별성이현실의반영

이면서동시에계몽의새로운기의로전유되고있는점에주목할필요가

있다. 영화에서집과극장의경계가교란되는장면은현실을있는그대로

옮겨놓은것이기도하다. 부인석을힐난하는남성관객들은여성들이극

장을집과는배타적으로향유하려는경험을지속적으로훼방놓는다. <미

몽>에서애순과소매치기가나란히앉아조택원무용극을관람하다가소

매치기가먼저자리를뜨자주변의남성들이애순의옆자리를두고장난

스럽게경쟁하는장면은당대의현실을그대로재현한다. 그렇다하더라

도 <미몽>이여성의고유한영화경험, 인식, 문화를타자화하는일환으

로서집과극장의경계를해체하는전략에는결코간단치않은역학들이

작용한다. 집과극장의경계가식별불가능해지는동안또다른의미에서

의접경적공간이주조된다. 프랫의용어처럼이접경은서양으로부터번

역된근대적여성과여성에대한전근대적인식이혼재된비균질적인공

간이다. <미몽>은「인형의집」을인용해집바깥으로나온여성을한층

더가혹한집에가두는서사로퇴행함으로써, 여성관객들로하여금그녀

들이위치한극장과집의경계를스스로무너뜨리게만들었다. <미몽>이

「인형의집」을소환한데에는궁극적으로그로인해계몽된여성및근

대적여성들의공간이부재함을드러내고, 서양과조선사이의이질적관

계를재확인함으로써번역과계몽의허위또는무위를드러내기위한전

략이었을가능성이있다. 「인형의집」을번역했던다른작품들과달리,

<미몽>에서는 원작이 파편적으로 등장하며, 결국 <미몽>과 「인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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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병치되는서사구조는서양의근대와조선현실의혼종및그사이

의 대비효과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벤야민이 「번역자의 과

제」에서말한것처럼번역이원작에비해이데올로기적이며, 사기그릇과

파편의비유가16) 암시하는원작과번역이더큰언어, 진리등의파편과

만나는 화하는 양상의 적절한 사례이다.

<미몽>의 이러한 서사전략은 「인형의 집」이 기여했던 독립적이고

주체적인여성상에입각한계몽과그효과를소외시킨다. <미몽>은가정

을버리고집을나선애순이자신의지갑을훔친소매치기와동거를하고,

서양의이상적인미를표상하는무용수를맹목적으로갈망하다딸정희를

다치게하는비극적인서사를전경화한다. 엄마와다정히밥을먹는친구

옆에서애순의딸정희의슬픔은분노로바뀌기도하고,카메라는이를채

근하는남편과정희의소외상태를극대화한다. 하물며애순의부정을목

격한 남편의 친구는 남편에게 결혼을 권하면서 자애로운 어머니와 어진

아내의 필요성을 피력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경화는자식과남편을 지키는 아내의부재를강하게

환기시킨다. <미몽>이 이처럼 서양으로부터 번역되어 계몽된 여성상을

위태롭게재현하는동안영화는자연스럽게이것이소외시켰던전통적인

여성상인 ‘현모양처(賢母良妻)’를불러들인다. 그런데계몽의새로운기의

로호명된이현모양처또한조선의순수하고토착적인것으로보기힘들

다. 자칫조선의전통적인여성상으로인식될법한현모양처가실은국민

국가건설및근대사회확립을향한계몽의기획이었음은이미여러논의

를통해확인되었다.17) 게다가현모양처는일본의근대적여성교육이념

16) W. Benjamin, 앞의 글, 136~137쪽.

17) 김수진, 『신여성, 근대의 과잉: 식민지 조선의 신여성 담론과 젠더정치, 1920-1934』, 소
명, 2009; 박선미, 『근대여성, 제국을거쳐 조선으로 회유하다』, 창비, 2004; 홍양희, 「현
모양처론과 식민지 ‘국민’ 만들기」, 『역사비평』 52, 역사비평사, 20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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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1906년 조선의 신문과 잡지를 통해 “문명화된 어머니”18) 담론을

선도한이래로 ‘근대’, ‘문명’ ‘진보’를 내포하며, 교육이결여된조선의전

통적인여성을열등한것으로위치시키는제국일본의식민주의와결탁하

게된다. 더욱이현모양처는여성이가족내에서맺고있는관계성의중심

이어머니와아내로서의주체적역할로이동한것으로서 ‘사랑이넘치는

스위트홈’19)을지향한다는점에서대가족단위에서며느리의역할을강

조했던전통적인여성관과는거리가있다. <미몽>이「인형의집」의중

요한 사건인 거짓 차용증에 등장하는 노라의 아버지를 삭제하고 소가족

단위에집중하는점을감안할때, <미몽>의현모양처담론역시서양으로

부터온계몽의기획으로볼수밖에없다. 다만여성의근대적공간을가

정, 그리고집에서구하고있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이는앞서언급한

집과공적장소를비식별적인것으로만드는각색의전략과함께 3장에서

보다 면밀히 생각해 볼 일이다.

<미몽>의재현전략에서두드러지는것은번역과계몽의장치이다. 번

역과계몽은서양과동아시아, 제국일본과식민지조선처럼계서화된관

계를공통분모로삼는다. 그런데위에서살핀것처럼 <미몽>에서번역은

「인형의집」에개입하는적극적인각색을수행하고있으나계몽은그저

기표로서만존재한다. 계몽이근대적인것의지향을속성으로하고있는

것에비해 <미몽>에서의계몽은근대적인것을지양한다는점에서그렇

게보인다. 결국 <미몽>에서의계몽은교통질서교육정도로축소된채

간신히 존재한다는 해석까지 도출된다.20) 그러나 <미몽>에서 번역이라

18) 홍양희, 「식민지시기 ‘현모양처’론과 ‘모더니티’ 문제」, 『사학연구』 99호, 한국사학회,
2010, 306쪽.
저자는 현모양처 담론의 기원을 1906년 5월 9일 『독립신문』에 실린 양규의숙 설립 취
지문과 『태극학보』의 논설에서 찾고, 문명화된 세계를 향한 계몽의 기획이었음을 확인
해 주고 있다.

19) 위의 책, 316-32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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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재현전략은번역과계몽에관한도발적인문제제기이며, 결국기표로

만남은계몽에현모양처라는기의를기입하기에이른다. <미몽>에서번

역과계몽의영도로거슬러올라가는재현전략이제국일본의식민주의와

만나고, 결국이또한서양으로부터번역된것이라는아이러니야말로식

민지조선의혼종적접경성을확인해준다. 주지하다시피근대식민지조

선은서양과일본두제국사이의접경이었다. 얼핏조선왕조의유교주의

와 동아시아 가부장제의 전통처럼 보이는 현모양처 담론이 실은 일본의

식민주의, 궁극적으로는서양의문명개화와연동되어있다는사실은접경

이본래지니는혼종적성격의증거가되기에충분하다. 특히현모양처담

론이조선왕조의유교적전통, 일본의식민주의, 서양의문명개화등지역,

민족, 국가 단위의사회적맥락이기입되어인식되었다는사실은혼종적

인것들의토착화사례로, 접경의혼종성에관한새로운시야를마련해준

다. 다음장에서는<미몽>이현모양처처럼과거의한사건을현재로소환

한시대적맥락이무엇인지, 그리고 ‘혼종적토착화’가일으키는효과가무

엇인지 등에 관한 논의를 계속하고자 한다.

Ⅲ. 제국-식민지의 혼종적 재현자

2장에서 <미몽>에관해분석한내용을순서대로요약하면첫째, 「인

형의집」각색이여성에게집과공적장소의비식별성을주조하는데적

극적으로개입함으로써기존의번역을거스르고, 이 과정에서계몽의원

점으로회귀하고있다는것. 둘째, 번역과계몽의원점에서 <미몽>이발

견한현모양처가일본의식민주의담론, 궁극적으로는서양으로부터번역

20) 박현희, 앞의 글, 67-7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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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계몽의기획이었다는것이다. 이를통해 <미몽>의재현전략으로서번

역이혼종과혼종적토착화로서식민지조선의접경성을드러내는양상을

확인했다. 그런데여기까지는 <미몽>이현모양처라는과거의사건을현

재화하는시대적맥락이누락되어있다. 보다구체적으로는혼종적인현

모양처담론이당대에마치조선의고유한것으로재토착화될수밖에없

었던계기에대한궁금증이여전히남아있다. 이를규명하는일은문명개

화나식민주의, 또는그에대한대응이든식민지조선에서생성되었던담

론들이각각자기완결적인논리로작동되었다기보다그것들과경쟁하고

교호하는과정에서혼종과토착화를반복했음을확인하는작업이다. 이는

결국서양과제국일본, 그리고식민지가경합하는식민지조선의접경성

을규명하는논의로연결된다. 그래서이장에서는<미몽>이제작된시점

의식민지조선사회의시대적맥락을살피고, <미몽>이마치조선의토

착적인것으로이야기하는현모양처담론이유발하는효과등을살필필

요가 있다.

영화 <미몽>이제작된 1936년, 즉 1930년대중반은일본이미국, 영국

등과적대적관계로전향하던시기였다. 이에맞춰일본이본국과식민지

를강고히연결하기위한파시즘체제를가시화하는때이기도했다. 일찍

이마루야마마사오는 1931년부터 15년에걸친시기를일본파시즘의성

숙기로구분한바있다.21) 이시기는만주사변, 지나사변등일본의중국

침략이본격화하고미국과의태평양전쟁으로이어지는 “일본이중심에선

제국주의전쟁의시대”22)였다. 결국이시기식민지조선은미국과영국

등서양과의전쟁을앞두고제국과식민지내부의강한결속이마련되는

장의중심이었다. 이시기일본과식민지조선의미디어에등장했던제국

21) 丸山眞男, 김석근 역, 『현대정치의 사상과 행동』, 한길사, 1997, 67-68쪽.

22) 이삼성, 「제국과 식민지에서의 ‘제국’-20세기 전반기 일본과 한국에서 ‘제국’의 개념적
기능과 인식」, 『국제정치논총』 52집4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17.12, 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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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술에는개념의변화가포착되는데, 제국이표상하는문명이서양의문

명, 즉국제주의와개인주의, 자유주의등과차별화된국가주의, 전체주의,

일본주의로재규정되며, 이러한담론들을바탕으로이른바 ‘동아협동체론’

이체계화되었다.23) 식민지조선은곧닥칠대동아공영권건설을위한전

쟁동원과황국신민화를위한창씨개명과내선일체의전운이감도는시기

이기도 했다. 결국 당대담론의종착점이라할수있는태평양전쟁시기

일본의 국사가 세계를 일가로 삼는 ‘팔굉일우(八紘一宇)’24)였고, 이것이

가족에한정되지않고사회로확대된 ‘이에(いえ, 家)’의윤리로귀착된점

을고려할때, <미몽>의현모양처담론역시일본의제국언술에포섭된,

제국일본의시선에대한식민지조선의응답이었을가능성을배제할수

없다. <미몽>이조만교통타임즈사의지원으로제작된점, 그리고대중심

리와집단적열정을동력으로삼는파시즘이영화를적극적으로활용했던

점등을고려할때<미몽>의현모양처는분명이데올로기를표상한이다.

영화라는미적형식이반역사또는비공식적역사서술에기여하는동시

에이데올로기또는시대의망탈리테를은연중에내포25)하고있기에이러

한 해석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미몽>이현모양처를계몽의기의로재호명하기위해딸과남편이있

는가정을등진여인의비극만을강조하고있지는않다. 스크린을가득메

우고있는것은오히려소비와쾌락, 그리고속도이며, 애순은그에매혹당

한시선을매개하고있다. 영화는옷을사러백화점으로외출하려는애순

과남편의다툼으로부터시작하여, 백화점에서옷을사던애순이소매치

기를당하고소매치기와외도를하는사건으로이어진다. 눈여겨볼것은

이시퀀스에서백화점안을구석구석살피는카메라의시선이다. 과시적

23) 위의 책, 25-28쪽 참조.

24) 中村光郞 외, 이경훈 외 역, 『태평양전쟁의 사상』, 이매진, 2006, 277-281쪽 참조.

25) Marc Ferro, 주경철 역, 『역사와 영화』, 까치, 19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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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전시된서양의의상들이클로즈업되는순간딸과남편을두고외출

한애순의잘못은그리문제가되지못한다. 오히려문제가되는것은서

양의마네킹이입은의상앞에서한복을입은그녀가내뱉는 ‘아니왜이

렇게싸, 제일비싼걸로주세요’라는그녀의허세와소비주의이다. 게다가

그녀가소매치기와동거를하는장소가호텔인데다가호텔식당과카페에

서양식과맥주를즐기고, 반라의남성현대무용수의공연관람으로밀회

를즐긴다. 이러한장면들에서도역시카메라는서양식호텔과음식들, 현

대무용수의동작들을빠짐없이기록함으로써쾌락을현전한다. 실제로유

럽순회공연을앞둔조택원무용단의협찬이있기는했으나조택원의현

대무용은관객이공연을직접보는것같은착각을일으킬정도로롱테이

크로촬영되어쾌락을전시하고있다. 순회공연을떠나는조택원을만나

러가던애순이그들이탄기차가먼저출발하자자신이탄택시기사에게

더빨리달릴것을요구하고뒤를쫓는장면은기존의조선영화에서는볼

수없었던놀라운속도감을보여준다. 이장면에사용된달리는기차,뒤를

쫓는택시그리고그사이의건물들이빠르게스쳐지나가는쇼트들의교

차편집은속도를극대화하는영화의고전적인언어이다. 결국그속도의

끝에서애순이탄택시는자신의딸정희를다치게만든다. 소비와쾌락,

그리고 속도야말로 애순이 맞닥뜨리는 비극의 원천인 것이다.

<미몽>은이렇게서양으로부터문명이라는이름으로이식된것들, 그

리고그것에매혹당한여성을동시에혐오의시선으로바라봄으로써, 그

것으로부터소외되었던것들을위한자리를마련하고있다. <미몽>에서

현모양처담론이소비나쾌락, 속도등서양으로부터이식된것들로부터

소외된것들을위한자리의한켠을차지한다고볼수있는데, 이또한서

양의문명담론, 일본의식민주의가혼종되고토착화된것이라는점은이

미 2장에서밝힌바있다. 현모양처담론은국민국가건설을위한문명의

여성상이었다. 현모양처가전근대사회의여성으로회귀하라거나집으로

돌아가라는시그널이아닌연유도여기에있다. <미몽>에서의현모양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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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집안에서의윤리너머국가적윤리이자책임인것이다. <미몽>의각색

이여성에게내면화된집과공적장소의분리를식별불가능한것으로만

드는데공을들인것또한여성을집으로표상되는제국, 즉서양으로부

터온것들을소거한제국의국민으로서호명하기위한 1930년대식토착

화였다. 이현모양처담론이애순에게집으로돌아갈기회를주지않는점

역시특별하다. 자신이탄택시에치어다친딸정희옆에서시름시름앓

던애순은가방에서독약을꺼내스스로목숨을끊는다. 자성과용서, 화해

등으로끝을맺는전통적인서사와도완벽하게결별한다. 유럽순회공연

을떠나는무용단을쫓는애순이단순히애욕에눈이먼것이라기보다그

녀의 서양에 대한 동경을 표상한다고 가정하면, 그녀의 비극적 결말은

1930년대제국일본이축출하려고했던서양문명의운명과궤를같이한다.

이처럼가혹한 처벌을 감행하는재현자는누구이고 그효과는무엇인

가. 제국의식민지대리인임에는분명하나여기에는간단하지않은역학

이작동하고있다. 이글은<미몽>을지시할때, “초기조선어발성영화라

는수식어를몇번사용하고있다. <미몽>은조선영화가발성영화시대로

진입한후비교적초기에제작된조선어발성영화이다. 1935년최초의조

선어 발성영화 <춘향전>이 제작된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미몽>이

제작되었다. 한국영화의역사에서감상의시대26)가제작의시대보다한참

앞서오래동안존재했던것처럼, 발성영화시대역시감상의시대가먼저

존재했다. 감상의시대란말그대로전적으로서양영화감상에의존하던

시기였고, 발성영화의감상의시대역시서양어발성영화전성시대라해

도과언이아니었다. 이말은조선어발성영화의소외상태를시사한다. 조

선어발성영화가소구하는대상은영화시대의엘리트수혜자가아니라주

로발성영화의문법에익숙하지않았던무성영화팬들또는영화에문외

26) 백문임, 앞의 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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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들이었다.27) 관객층이이러할진대조선어발성영화에는재현의위치가

강하게 개입할 수밖에 없다. 조선어 발성영화의 재현자는 무성영화에서

변사의 위치를 고스란히 모방한다. 소리가 없는 무성영화에서 유일하게

목소리를내는변사의권위가높을수밖에없었던것처럼, 조선어발성영

화에서재현자의권위역시높다. 그렇기때문에초기조선어발성영화는

계몽적성격이강했다. 초기조선어발성영화는더광범위한대중을계몽

의 극장으로 유인하는 데 최적화된 양식이었다.

이런상황에서영화<미몽>의서사는어떠한거리낌도없이재현될수

있었다. 앞서언급했던것처럼 <미몽>은「인형의집」이수입된이래걸

어온여성해방과개인주의, 그리고사회주의등의담론화궤적을일거에

거슬러오른다. 소비의쾌락에빠져집을나선애순이소매치기와동거를

하고, 무용수에빠져달리던차로자신의딸을치어다치게한뒤자살에

이른다는이야기는「인형의집」에서노라의비극을완벽하게뒤집는다.

「인형의집」에서노라의비극이자신의잘못이아니기에성립하는것이

라면, <미몽>의 비극은 가출 후 남겨진 가족, 특히 홀로 남겨진 정희의

몫이 된다. 영화는 애순의 부도덕함을 집요하게 초점화한다. 백화점에서

비싼것을찾는그녀의허영심이소매치기를유인했으며, 그녀의남성편

력이정희를다치게했으며, 결국그녀의자살이정희를세상에혼자내팽

개쳤다. 이렇게 되자 「인형의 집」이 전파되면서 파생시켰던 여성해방,

개인주의그리고사회주의담론등은 곧장설 자리를잃게된다. 노라의

가출은더이상여성의주체적삶에대한희원도아닐뿐더러, 자기개조나

변혁과도무관해진다. 더욱이<미몽>으로각색된여성의가출은반계급

적인 것이기까지 하다. 가출한 애순의 삶은 호텔 생활과 무용 공연관람,

택시 등이 말해주듯 상당히 부르주아적이었으며, 노동과 경제적 자립에

27) 이화진, 『소리의 정치』, 현실문화, 20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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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어떠한고려도없다. 집을나온애순의삶이이지경에이르자영화

의오프닝시퀀스에서그녀가내뱉은 “새장속에갇힌새가아니”라는그

녀의 말은 원작에서의 호소력을 완전히 상실한다.

초기조선어발성영화에서재현자가누리는무소불위의권위는여성을

혐오의대상으로소비하는데까지이어진다. 무성영화시절부터줄곧여

배우는 관객들 사이에서 관음증적 욕망의 대상이었다. 다만 무성영화의

스타시스템이주로고정된역할을반복적으로연기하면서작동하는것이

일반적이었고, 여배우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애순을 연기한 문예봉 역

시<미몽>을제외하면죄다순종적인역할을도맡아왔다. 발성영화를통

해영화가표준화된상품이된것처럼조선어발성영화를통해비로소여

배우는오롯이하나의독립적인존재로탄생한다. 무성영화시절여배우

는신체만을제공할뿐, 주로남성변사의목소리에의해재현되었다. 이것

은남배우가남성변사의목소리에의해재현되는것과는다른경험이었

다. 여배우의신체는변사로대표되는남성의목소리에의해통제되었다.

물론 변사의 연행이 표준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변사의 목소리는 남성과

여성의경계를자주넘나드는것이기도했다. 그러나발성영화에서여배

우는이런우연성마저최소화된채스스로의목소리만으로존재한다. 그

녀를다시통제상태로만드는것, 그녀로하여금남성에 의해 대상화된

존재로만드는것이조선어발성영화초기연출가의최대고민이었을가

능성이있다. 이는서양으로부터온것이면서그것을축출하는일본의제

국담론이발성영화로진입하는조선영화의미디어성과만나는장면이다.

<미몽>은 <춘향전>과함께전통적인여성상을호명하는것처럼보이지

만, 일본의 제국 언술이 혼융되어 있다는 점에서 <춘향전>과 결별한다.

집을나온애순을처벌받아마땅한존재로만들기위해영화는그녀의

혼외관계와반라의남성무용수를탐닉하는장면을선정적으로가시화한

다. 호텔침대에걸터앉아담배를피우거나무용수조택원을만나기위해

무대뒤를기웃거리는애순, 그리고여기에종국에는백주대낮의강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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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통해자신의치정이밝혀진뒤에도아랑곳않고무용수를쫓다자신

의딸을다치게만드는장면이더해지면그녀에대한처벌은영화안팎에

서당연한것이된다. 영화마지막장면에서애순이지갑에서아무렇지않

게꺼내는독약과남편이역시아무렇지도않게들고뛰어오는권총은집

을나온여성이여전히남성의감시와처벌에종속되어있음을강하게환

기한다. 그녀의자살은여성의신체를지배하던무성영화의남성목소리

가미치지못하는발성영화에서목소리를획득한여성스스로남성의지

배를내면화하는계기를만들어낸다. 영화내내애순의대사가주를이루

던것과달리발아래누워있는애순을애처롭게바라보는남편의시선을

담은마지막쇼트는변사가매개했던남성목소리가부재하는조선어발

성영화에서이상적인남녀관계를상징적으로재현한다. 이때에도재현자

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카메라는 하이앵글로 그들의 비극을 내려다 볼

뿐이다. 이처럼 <미몽>의애순은조선어발성영화가소구대상으로삼은

교양수준이낮은조선인관객에게현모양처라는이상적인여성캐릭터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탄생했다.

이러한재현자의위치가문학에서번역, 무성영화에서변사로대표되는

재현의 역사를 다시 쓰면서 제국의 목소리와 혼종되어 있는 점이야말로

문제적이다. 식민지조선의영화사에서무성영화로부터발성영화로의전

환은 여성에게 부과되었던 극장의 의미가 질적 전환을 일으키는 하나의

사건이었다. 스크린에서육체로만존재하던여성이목소리를획득하는순

간여성의주체적욕망의공간으로서극장은그녀들에게더욱가혹한처

벌이준비되고있었다. <미몽>은스크린에서신체로만존재하던여성이

발성영화를통해목소리를획득함으로써서사를이끌어가는주체적역할

이강화되는것에대한대응으로서집을떠난여성이꿈을꿀수있다고

믿는어떠한곳도집과의경계를식별불가능한것으로만들어버린다. 주

로여성관객들에게뚜렷이나타났던집과극장의경계를해체하고극장을

집-극장이상호침투하는접경적공간으로호명하는<미몽>의전략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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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쉽게예측할수없는효과들이내포되어있다. 이과정에서 <미몽>

은서양과여성혐오를통해파시즘체제, 전쟁준비와총동원령을작동시

키기위한프로파간다28)를선취하게된다. 여기에발성영화시대와극장

을 ‘계몽의극장’으로만들려는식민지남성의조급함이맞물려있으며, 그

리고이것이결국극장바깥마저도총동원이라는거대한 ‘극장’으로만들

어버리는제국의시선에연동되어있음을확인할수있다. 계몽의원점을

거슬러올라가는 <미몽>의번역이만난현모양처가서양의계몽과일본

식민주의의혼종이었다는점, 그리고그것이재호명되었을때서양의문

명을축출하는제국일본의시선과식민지조선의대응이었다는점은식

민지조선의혼종적접경성을시사한다. 결국발성영화로의전환기에남

성지식인의무의식이빚어낸이러한조급함이결국총동원령처럼제국의

바깥을허락하지않는제국의시선으로동기화된다는점에서영화로대표

되는대중문화가프로파간다로활약하는데결정적인빌미를제공하게된

다. 이러한역사적우연성또한식민지조선이라는접경이차연의장이었

음을 확인해주는 증거이다.

Ⅳ. 결론

이 글은 메리루이스 프랫이접경을발견한계기가 재현양식이었음에

착안하여번역과각색, 재매개등의재현체계를통해식민지조선의접경

성을확인하고자했다. 접경은공간적차이와시간적지연으로직조된차

연의장이다. 이차연으로인해접경의혼종성은강화된다. 이러한차연을

확인할수있는것은흔히문화횡단(transculturation)이라불리는것으로

28) 박현희, 앞의 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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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는식민지가제국으로부터전해진것들을차용하는과정에서새로

운것을창안하거나파생시키는접경의속성을설명한다. 이글은제국의

재현양식을활용하는방식, 그과정에서대화와개입을통해자신의것으

로전유하는대표적인사례로서번역, 각색, 재매개등에주목했다. 특히

각색을통한재매개는원작에대한개입의정도가번역에비해확대되는

점에주의를기울일필요가있다. 「인형의집」을각색한초기조선어발

성영화<미몽>을대상으로, 이영화가근대적여성의서사적기원이되는

원작에개입하는양상을확인하고그효과를규명하는것이이글의최종

목표였다. 이를통해서양과동아시아, 제국과식민등계서화된관계에서

빚어지는혼종적토착화로부터관계의변화가능성을내포하고이를가시

화하는 접경성을 발견하고자 했다.

「인형의 집」과 <미몽> 사이의관계란벤야민이사기그릇과파편의

비유를통해암시하는번역의과제로서번역과원작이더큰언어의파편

과만나는과정을보여준다. <미몽>의번역, 즉각색이적극적으로개입

한것은「인형의집」으로부터여성에게부여된집과공적장소의분리

를식별불가능한것으로되돌려놓는것임이확인되었다. 영화에서집은

더이상공적장소와분리된것이아닌그곳으로무한히확장된공간이었

다. 이를통해 <미몽>은여성계몽의역사를거슬러올라가, 서양으로부

터비롯된번역과계몽의타당성을의심하고그빈자리에현모양처담론

을재호명해내었다. 그런데이현모양처는조선왕조또는동아시아의전

통적인 여성상과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현모양처는 동아시아에서 먼저

서양문명을받아들인일본의여성계몽을위한교육이념에처음등장하

며, 이또한서양의문명담론을번역한것이었다. 소가족단위에서어머니

와아내의주체적역할이강조되고, 궁극적으로사랑이넘치는스위트홈

을지향한다는점이이를잘말해준다. 이사실은결국번역이식민지조

선이라는접경의혼종성을강화하는재현양식이자, 번역의과정에서혼종

적인 것들이 토착화되는 역학을 시사한다. 이렇게 빚어지는 혼종성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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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과동아시아, 제국과식민지, 중심과주변이착종되어있으며, 처음부

터자기완결적인논리가아닌시대적맥락과의교호를통해재구성되는

것이다.

아울러이글은일본의현모양처담론이식민지조선의여성을열등한

것으로위치시키는식민주의담론으로복제되고증식되는점에주목해초

기조선어발성영화 <미몽>을통해계몽의이상으로재호명된현모양처

의시대적맥락및그효과를규명하고자했다. <미몽>이제작된 1930년

대중반은일본의제국주의가파시즘체제를강고히하던시기였다. 이시

기일본제국주의의특징으로는서양으로부터온것들을축출하고대동아

공영권 건설을위한팔굉일우로종착되는국가-가족주의를천명했던 점

이다. 식민지조선은서양과일본이경합하던접경이었다. <미몽>의현모

양처는 집 또는 가정의 윤리 너머 국가적 책임과 윤리와 연동되어 있다.

<미몽>에서이토록일본의제국주의적언술이거침없이개입할수있었

던것은영화가교양수준이낮은관객을소구대상으로삼았던초기조선

어발성영화였고이점이대중심리와집단적열정을무기로삼는파시즘

의속성과강하게동기화되었기때문이기도하다. 결국이러한미디어적

속성으로인해 <미몽>은성급한 ‘계몽의극장’이됨으로써, 이후영화로

대표되는식민지조선의대중문화가총동원령체제에서프로파간다로활

약하게되는빌미를제공하게되었다. 이러한역사적우연성또한식민지

조선이차연의장이자그로인해서양과제국일본사이에서혼종적인것

들이 토착화되는 접경이었다는 사실에 관한 한 증거이다.

주제어 : 접경, 차연, 문화횡단, 번역, 각색, 재매개, <미몽>(1936), 「인

형의 집」(1879), 현모양처, 혼종적 토착화.

(논문투고: 2019.06.10 / 논문심사완료: 2019.06.23 / 논문게재 확정일: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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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ybrid Vernacularization on the Adaptation 
in Sweet Dream the Early Korean-language Talkie

Chon Woo-hyung

Contact zones are fields of différance weaved with spatial difference

and temporal delay. This différance strengthens the hybridity of Contact

zones. Différance is often referred to as transculturation, which explains

the nature of contact zones that colonies invent or derive from the process

of borrowing from the empire. This essay focuses on translation, adaptation,

and re-mediation a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how to use the empire's

representation style, and how to appropriate oneself through conversation

and intervention in the process. Focusing on early Korean-language talkie

Sweet Dream(1936) which was adapted from A Doll’s House(1879) the

Henrik Ibsen’s Drama, The ultimate goal of this essay was to identify

the way the film intervenes in the narrative of the origins of modern

women and its effect. Through this, this essay tried to find out the aspect

of hybrid vernacularization between theWest and East Asia, the empire

and the colonies contributing to the possibility of the change of relationship.

It was confirmed that the translations on Sweet Dream, that is, the

actively intervention of the adaptation, reverts the separation of the house

and the public place given to the woman since A Doll’s House to

unidentifiable. Through this, Sweet Dream went back to the history of

female enlightenment, suspected the validity of translation and enligh-

tenment originating from theWest, and recalled the discourse of the “Wise

Mother and GoodWife” to the vacancy. However, thisWise Mother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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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Wife was distant from the Chosun Dynasty or the traditional women

of East Asia. It first appeared in the educational philosophy of enlightening

women in Japan, where first adoptedWestern civilization in East Asia,

and this was also a translation of theWestern civilization discourse. This

fact suggests that the translation is a representation style reinforcing

the hybridity of contact zones between Korea the colonies, and the dynamics

of hybrid vernacularizing things in the process of translation.

In addition, this essay points out that the discourse of theWise Mother

and GoodWife discourse of Japan leads to the colonialist discourse that

places the women of the colonial Korea as inferior. It is notable that the

contemporary context of the Wise Mother and GoodWife discourse. In

the mid-1930s, Japanese imperialismwas at the height of the fascist regime.

The characteristic of Japanese imperialism at this time was that it declared

the national-familyism which was to be abolished from the West and

to be concluded with the World as One Family for the construction of

the Greater East Asia Commonwealth. TheWise Mother and GoodWife

of Sweet Dreamwas related to national responsibility and ethics beyond

the ethics of home or family. The reason why the Japanese imperialist

speech was able to intervene without any interruption in Sweet Dream

is because it was the early Korean-language talkie that made the audience

a target of low-level audience. In the end, due to these media attributes,

Sweet Dream became a premature “enlightenment theater”, and the popular

culture of the colonial Korea, which is represented by the film, has become

a promising actor in the total dictatorship system. This historical contingency

also confirms that contact zones of the colonial Korea was the place of

diffé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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